
세계의 섬유생산거점인 아시아의 세력권은 어떻게 바뀔까? 

전세계의 섬유생산이나 무역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셰어(share)는 해마다 

커지고 있어 ‘독판(獨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 EU, 일

본 등 세계의 섬유품 소비국들은 중국의 일극집중(一極集中)으로 인한 리스

크(risk)를 경계하며, 중국 이외의 아시아 여러 나라로 서플라이 소스(supply 

source; 供合源)를 분산하려고 하고 있다. 소위 ‘China plus one’의 움직임도 활

발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2007년말에 중국과 EU, 2008년말에는 중국과 미국과의 섬유

품무역제한합의(纖維品貿易制限合意) 기한(期限)이 끝난다. 그렇게 되면 2005

년 이래의 논쿼터(non-quota)시대가 다시 오게 되어 세계 섬유무역의 세력권

(勢力圈)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 사이에서 FTA(Free Trade Agreement; 自由貿易協定)/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經濟提携協定)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져, 섬유

산업도 국경이 없는 세계로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의 현지 상황을 소개한다. 

 ◎ 중국내외기업의 소득세 통일로 기업개혁 

2007년 3월 16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우리나라의 국회(國會)에 해당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가 열려, 국내외(國內外)기업의 소득세(所

得稅)통일법안이 통과되었다. 중국의 외자이용정책(外資利用政策)이 전환기를 

맞아, 외자기업이 20년에 걸쳐 받아온 특별대우(特別待遇)가 이로써 끝나게 

되었다. 새로운 세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신세법은 내자(內資)기업보다도 10여 포인트(point)나 낮은 우대(優待)세율

을 외자(外資)기업에게 적용해 온 것을 폐지함으로써, 내자기업과 같은 25%

로 통일된 세율로 규정되어있다. 이 외에 외자기업에게만 적용되던 세전(稅

前)공제, 생산성기업의 재투자에의 세액환부, 이외에도 2면3반(소득세의 2년

간 면제, 그 후 3년간의 半減措置) 등의 납세기간에 관한 여러 가지 우대세

제도 폐지하여, 앞으로는 모두 내자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하도록 되었다. 

외자에게 어느 정도의 우대를 준 것은 많은 외자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중

국의 자금부족을 보충하여 수출을 늘려 외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사

실 외자에 대한 우대조치는 외자를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올렸다. 

2006년말 정부가 인가(認可)한 외자기업은 누계(累計)로 59만 4천개사이며, 

사용된 외국자본은 6,919억 달러로, 16년 연속 투입외자가 가장 많은 도상국

(途上國)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기업을 넘는 고대우정책(高待遇政策)은 많은 

문제를 가져왔다. 중국 내 기업은 불공평감(不公平感)이 커지고, 더욱이 일부 

중국 내 기업은 이중세제(二重稅制)의 빠져나갈 구멍을 이용하여 자금을 국

외(國外)로 내가고, 이를 중국 내에 투자함으로써 외자와 같은 대우를 받고, 

세수(稅收)가 새나가게 되었다고 중국정부는 종합평가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하이테크(high-tech), 농업, 환경보호, 생자원(生資源) 등의 산업

에 우대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외자라면 무엇이던 크게 환영받던 시대는 끝

났다. 

 ◎ 생산코스트의 압박 불가피해 

중국의 국내 외자기업이 공평(公平)경쟁을 하게 된 이 기업소득세법 때문

에 섬유업계에서는 한층 더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섬유산업은 현재 원료가고(原料價高)와 통화고(通貨高)라는 두 가지 압

박을 받으며, 더욱이 매년 10% 전후로 오르고 있는 노동력코스트로, 업계 전

체의 국제경쟁력은 약해졌다. 

또한 인민위안 환율이 오른 영향도 나날이 부담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1%의 환율상승으로, 업계의 이익은 72억위안 준다는 시산(試算)도 있다고 한

다. 미국, EU와의 무역마찰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아직 

불씨는 남아 있다. 

그래서  ① 경영의 다각화  ② 브랜드(brand)전략 등 수익(收益)모델(model)의 

전환  ③ 대등한 조건에서의 외자계 기업과의 제휴모색  M&A(Merger & ④

Acquisition, 企業의 合倂 買收ㆍ )를 통한 경영규모의 확대 등이 과제로 되어, 

이들의 대응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손을 써야 하게 되었다. 

이들 중국섬유산업의 구조적인 개혁에, 일본의 섬유업계도 적지 않게 영향

을 받은 것은 틀림없다. 특히 일본으로 되돌아가기를 주로 해온 의료(衣料)비

즈니스의 방식은 변혁(變革)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예컨대 1978년말에 개혁개방(改革開放) 이전부터 중국의 수출을 받쳐온 위

탁(委託)가공무역 중에서 수입결제가 안되는 ‘내료가공(來料加工)’제도가 머

지않아 폐지된다는 관측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품(衣料品)의 경우, 직물이나 

니트생지를 일단 수입결제하는 ‘진료가공(進料加工)’으로 바꾸게 되면, 봉제

공장의 자금부담이 커진다. 이에 견딜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기업이 늘어나 

‘내료가공’에 의한 가공임수입만으로 살아가는 기업은 필요 없다는 듯이 잘

라버린다는 것이라고 상사관계자는 지적하고 있다. 

2007년 1~2월의 중국의 대외무역을 보면, 가공무역으로 바뀔 것으로 엿보



인다. 일반무역에 의한 수출입총액은 40%가 늘어난 1,337억 달러로서 신장률

은 전년동기 17.5포인트 웃돈다. 한편 가공무역은 24% 증가한 1,351억 달러

로서 신장률은 반대로 5.6포인트 밑돌았다. 

대폭적인 무역흑자에 구미의 반발(反撥)은 강해지고 있다. 실질적인 수출보

조제도(輸出補助制度)의 대상으로 되는 이 가공무역의 폐지는 하나하나의 기

업규모를 크게 하여 글로벌(global) 경쟁에 이겨나갈 수 있는 체질로 키운다

는 중국의 전략과 꼭 맞는다. 

 ◎ 시장으로서의 중국과 아시아 

‘생산공장이라면 중국’이라고 하던 것이 ‘소비시장이라면 중국’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된지는 오래다. 기업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외자는 한층 더 생산면

에서 어려워지고 있다. 생산거점의 관점만으로 중국을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소리는 많으며, 시장전략이 이제부터의 관건(關鍵)이 될 것이다. 물

론 어패럴을 비롯한 제품분야에서의 중국시장대책이 과제가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뿐만 아니라 무역이나 투자의 자유화와 함께 적지

(適地)에서의 생산대응이나 신규시장개척이 섬유산업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이미 의료품(衣料品)의 수입침투율(輸入浸透率)은 90%를 넘어 텍스타일메이

커를 위시한 중국 내 생산으로 승부(勝負)를 걸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고 있

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눈을 아시아로 돌리면 중국을 대표격(代表格)으로 생

산수준의 향상에서 의료(衣料)나 인테리어 소비가 높아가고 있어, 유망한 시

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의 섬유산업이 갖고 있는 기획력과 기술력, 품질

관리 등의 능력을 살려야만 한다. 그렇게 하면 아시아시장 전체의 소비시장



을 확보하여 넓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중국 섬유산업은 전환기를 맞아, 기존(旣存)의 비즈니스모델로부터 벗어나

려고 하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단순한 하청(下請)식 생산형태는 머지않아 

크게 축소될 것이다. 의료(衣料)생산의 경우, 생산 커패시티(capacity)나 거리

(距離) 등의 문제 때문에 ‘중국 플러스 원은 중국’으로 되는 것은 틀림없다. 

다만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한계가 보이기 시작

하였다. 시장으로서의 중국이나 아시아를 더욱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 일

본의 과제로 될 것이다. ♣ 

 


